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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전략

Smart Disaster Management Strategies Utilizing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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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rticle draws on exploratory research on the smart disaster management strategies by means of 

big data utilizing. Big data can read the user's patterns and predict the future. So it is widely used for 

private and public sector's decision support system.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for using big data in 

disaster management and public sector, this study examines the big data cases such as NOAA(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s weather information and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s earthquake information, Japan Meteorological Agency's earthquake information, NDMI(National 

Disaster's Management Institute)'s smart big board, Brazil Rio de Janeiro's Intelligent operation center, 

and Singapore's RAHS(Risk Assessment Horizontal Scanning). The main strategies for the use of big data 

in the field of disaster management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ment the big data sharing environment 

based on government 3.0. Second, construction digital database of past data. Third, construction of 

participatory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SNS. Fourth,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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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ICT 선진국들의 최근 정보화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하고 데이

터의 분석과 활용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가 빅 데이터 활성화 정책이

다. 빅 데이터는 이용자들의 공통화된 행동패턴을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진화하여 민간부문과 공공부

문의 구분 없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전략위원회는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 데이터 마스

터 플랜을 발표하였고, 이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3개 과제로 범죄발생 최소화, 예측기반의 자연재해 조기감

지,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 등 안전한 사회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재난관리분야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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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문에 빅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미국의 국립해양대기청의 기상정보와 미국지질조사소의 지진정보, 일본 기

상청의 지진 정보, 우리나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스마트재난상황실(SBB),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의 지능형 

운영센터, 싱가포르의 RAHS 등을 살펴보았다. 재난관리분야에 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요전략과 고려사항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3.0 기반의 빅 데이터 공유환경의 마련이다. 민간ㆍ공공부문간 개방과 공유의 확

산을 통해 다양한 기관 간 이종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과거 데이터의 현재

화이다. 과거의 재난 및 기상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 셋째, SNS를 통한 참여형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이다. 민간부문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재난

정보의 수집과 전달에 중요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마련이다. 데이터의 저장과 전

송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을 마련해야 한다.

주제어: 빅 데이터, 스마트 재난관리전략, 스마트 재난상황실(SBB)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간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촉진 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국가정보화를 일구어 냈으며,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이끌

어 냈다. 특히 ICT 분야가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

5,496억 달러 중 28.2%인 1,55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한국경제, 2013년 1월 9일). 이와 더불

어 전 세계 각국에서 측정하는 전자정부평가에서도 꾸준히 최고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우

리의 전자정부 기술을 외국에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1)

우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정책도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되었다. 우

리나라의 국가정보화 정책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1990년대의 정보화 도입단계이다. 우리 정부는 정보사회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주도의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가기간전산망 보급과 주민, 토지, 금융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등 단위 시

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업무의 자동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둘째, 2000년대의 정보화 확산

단계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부,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정보화를 촉진하는

등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였다. G2B, 물류, 항만, 중소기업 정보화 등 국가사회전반의 정보화 촉

진 및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2010년 이후 데이터 기반의 신국가정보화 단계

이다. 정보화의 고도화를 통해 양산된 데이터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데

이터의 분석과 활용에 따라 상황인식, 문제해결, 미래전망 등이 가능한 중요 자원으로 활용하고

자 하는 단계이다[2].

이러한 ICT 기술의 상황변화를 인식한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 기반의 신국가 정보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빅 데이터를 국가 최우선 성장동력의 하나로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1) UN DESA(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의 전자정부 지수 순위에서 2010년, 20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전자정

부 수출 규모는 2008년 2,732만 달러, 2009년 6670만 달러, 2010년 14,876만 달러, 2011년 23,566만 달러로 꾸

준히 증가하였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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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미국은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가 연방 정부 수준에서의 빅 데이터 관련 기술 투자 필요성을 대통령

에게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통령실은 2억 달러 규모의 ‘빅 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R&D Initiative)를 2012년 3월 추진하였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는 공공정보 공개 및 데이터의 가치창출을 위해 데이터 전략위

원회(Data Strategy Board)를 설립하고 내각사무처를 비롯한 각 부처의 오픈 데이터 전략에 대

한 의견제시 및 수정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과 문부과학성

에서 독립적으로 빅 데이터 관련 R&D를 추진해왔으나, 총무성을 중심으로 빅 데이터 추진체계

를 일원화하였다. 총무성은 산하 정보통신심의회 ICT 기본전략위원회에서 ‘빅 데이터 활용방

안’을 발표하였다[3].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

한 과학적 행정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 지원을 표명하였다. 안

전, 복지 등 6대 분야 16개 시범과제 중 3개 우선 추진과제로 치안, 재난ㆍ재해, 교통안전을 제

시하였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자연재해와 더불어 인적ㆍ사회적 재난이 폭발적

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시급한 과제로 판단된다.

재난관리의 패러다임도 과거의 재해복구의 측면에서 벗어나 사전대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빅 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재난ㆍ재해의 대비를 위한 새로운 재난관리 전략이

요구되는 바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적 대비체계를 구축

할 수 있는 스마트 재난관리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빅 데이터의 개념과 이를 활용

한 국내ㆍ외 재난관리사례를 소개하였으며, 재난관리 분야에 빅 데이터의 활용전략과 고려사항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재난의 개념은 학자들 사이에서 시간적ㆍ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재난(Disaster)

이라는 용어는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

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어원을 분석해보면 dis는 어원상 분

리, 파괴, 불일치의 뜻이며, aster는 라틴어로 astrum 또는 star를 의미한다. 과거의 재난은 오늘

날의 자연재난으로 말하는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천재인 자연재난을 지칭하는 것이

었으나,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대규모의 인위적 사고의 결과가 자연재난을 능가함에 따라

“Disaster"는 자연 재난과 인위재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물질문

명의 발전과 함께 인위적 요인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을 비롯하여 대형 교통사고까지도 재난

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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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충(2001)은 “재난은 보통 예측 가능성이 없이 갑작스럽게 발전하며, 여러 공적기관과 개인

ㆍ자원ㆍ조직들 간의 즉각적이고 조정ㆍ통제된, 그리고 합리적인 대응활동과 신속한 복구활동

이 요구되는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6]. 박광국(1997)은 “재난이란 기술적 불확실

성을 가지고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면서 지역공동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물적ㆍ사회적 피해

를 미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건ㆍ사고”로 규정하였다[7].

국내 재난관리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재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재난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

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2). 2013년 8월 개정되기 이전에는 자연재난, 인적재

난, 사회적 재난으로 3가지로 구분하였으나, 개정 이후 인적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합쳐 사회재

난으로 정의한다.

공공정책가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에 의해 위협받는 인류의 생명과 안

전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결국엔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이어지고 있다. 재난관리는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재난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재해

의 예방(mitigation), 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의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예방(Mitigation)은 우리 사회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를 위협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 위험을 경감

시키는 프로그램의 집행을 의미한다. 둘째, 대비(Preparedness)는 최초의 재난대응 기관이 재난

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줄이며, 필수적인 자원의 확인과 관할 기관 및 기타 재난

대응기관간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대응계획과 훈련을 개발하는 것이다. 셋째, 대응(Response)은

2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줄이고, 복구 과정에서의 문제를 최소화하

는 긴급 구조 및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구(Recovery)는 초기 복구 기간 동안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피해지역이 일상으로 복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8].

김상돈(2003: 27)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

거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설명하였다. 즉, 재난 발생 이전에 예방하고, 재난

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종 제반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비와 복구 그리고 피해의 최소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3항에서는 재난관리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재난은 현재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로서

피하거나 막아 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으로 가능한 재난을 미리 예측하고, 신속한 대응을

2) 2013년 8월 6일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①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

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②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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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2차 재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각국의 정부들이 재난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

다.

2. 빅 데이터(Big Data)의 개념

2012년 1월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일명 다보스 포럼)의 주제

는 거대한 전환: 새로운 모델의 형성(The Great Transformation: Shaping new models)으로

2012년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첫 번째로 빅 데이터를 지목하였다. 빅 데이터는 사실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천문ㆍ항공ㆍ우주, 인간게놈 정보 등 특수 분야에 한정되어 사용해 오던 단어가

IT의 발달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배경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부터이다. 이러한 빅 데이터

의 출현은 인터넷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모바일 인터넷의 발달,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보급 그

리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생성에 기인

한 결과이다3). 201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어 누적된 데이터의 양은 약 1.9제타바

이트(1조 8천억 기가바이트)로 2020년에는 약 50배가 증가한 25.2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그러나 빅 데이터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데이

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것으로, 이상 현상을 감지할 수 있으며 가까운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빅 데이터는 민간분야 뿐만 아니라 행정, 복지, 재난 등 공공분야

에서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11].

빅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3V(Volume:

규모, Variety: 다양성, Velocity: 속도)이다. 기존의 빅 데이터의 개념 정의에서는 데이터의 규

모(Volume)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 되었다. 물론 데이터의 규모와 크기가 빅 데이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 이전에 비해 자료의 출처(자료의 출처, 데이터의 유

형, 개체 등)가 굉장히 다양해졌으며, 실시간으로 연결된 데이터의 생성 및 전송과 같은 속도라

는 요소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12].

3) 미국 MIT 슬론스쿨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 온라인 상거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하루에 250경

바이트 분량의 비정형 데이터가 발생하며, 매달 300억여 개의 페이스북 메시지와 10억 여개의 트윗이 생성된

다고 한다. 또한,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IDC는 2011년 한 해 동안 새롭게 생성되거나 복제된 정보의 양이 1.9

제타바이트(1조 8천억 기가바이트)를 넘어서고, 향후 5년 내 거의 9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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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3 Components of Big Data

※ Source: [12].

빅 데이터의 개념은 데이터 규모와 기술 측면에서 시작하였으나, 빅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효

과 측면으로 의미가 확대되면서 규모가 커서(Big Volume) 빅 데이터로 칭하기 보다는 얻을 수

있는 가치(Big Value)의 정도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빅 데이터의 범위는 기존에 활

용되었던 기업이나 조직내부의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은 내ㆍ외부 데이터

즉, 비정형(영상, 텍스트, 센서 등)데이터, 소셜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즉,

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비정형 데이터들이 주류이며 전체 데이터의 약 80%를 차지한

다. 여기에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유통된 후 활용되기까지의 시간이 분ㆍ초 단위로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방대한 양의 형식이 다양하고 빠르게 퍼져 분석하기 까다로운 데이터가 바로 빅 데

이터이다[13].

세계적인 컨설팅 기관인 맥킨지(McKinsey)는 빅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규모의 데이터 셋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단순히

데이터의 크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빅 데이터의 경제적 역할로서 기업

및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주장하였다[14]. IDC(2011)는

빅 데이터를 다양하고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저장, 발견, 분석함으로써 경제적으

로 가치를 창출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기술과 아키텍쳐로 설명하였다[15]. Boyd &

Crawford(2012)는 빅 데이터의 개념을 문화적ㆍ기술적ㆍ학문적 현상으로서 첫째, 대규모의 데

이터 셋을 모으고, 분석하고, 연결 및 비교하는 컴퓨팅 기술의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둘째, 경제

적, 사회적, 기술적, 법률적 요청을 구성하는 패턴을 분류하는 대규모의 데이터 셋을 이끌어 내

며, 셋째, 기존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통찰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차원의 지식을 제공해

주는 데이터 셋으로 정의하고 있다[16]. Wigan & Clarke(2013)는 1990년대부터 문헌에 등장하

였으며, 특정한 대량의 데이터 셋을 의미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원에서 얻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나아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리하였다[16].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1)는 빅 데이터의 개념을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ㆍ분석하여 가치 있

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

보화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최선화(2012)는 빅 데이터는 데이터만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에서 소수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발견하는 기술과 관련 요소들의 총칭이라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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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17]. 고준철 외(2012)는 기존의 관리 및 분석체계로는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지칭하며, 대규모 데이터와 관계된 기술 및 도구(수집, 저장, 검색, 공유, 분석,

시각화 등)도 빅 데이터의 범주에 포함하였다[18].

<Table 1> Definitions of Big Data

연구 정의

McKinsey(2011)

-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로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는 규모의 데이터 셋으로 규정함

- 다만, 단순히 데이터의 크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빅 데이터의 경제적 역할로서 기업 및 공공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로 설명함

IDC(2011)

- 다양하고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저장, 발견, 

  분석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기술과 아키텍쳐

Boyd & Crawford(2012)

- 대규모의 데이터 셋을 모으고, 분석하고, 연결 및 비교하는 

  컴퓨팅 기술의 정확성을 극대화함  

-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법률적 요청을 구성하는 패턴을 

  분류하는 대규모의 데이터 셋을 이끌어 냄 

- 기존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통찰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차원의 지식을 제공해 주는 데이터 셋

Wigan & Clarke

(2013)

- 특정한 대량의 데이터 셋을 의미하는 것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원에서 얻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나아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기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2011)

-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ㆍ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

최선화(2012)
- 데이터만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에서 소수의 

  가치 있는 데이터를 발견하는 기술과 관련 요소들의 총칭

고준철 외(2012)

- 기존의 관리 및 분석체계로는 감당 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데이터의 집합을 지칭하며, 대규모 데이터와 관계된 기술 및 

  도구(수집, 저장, 검색, 공유, 분석, 시각화 등)

3. 빅 데이터 자원 활용을 통한 국가정보화 전략

빅 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은 비단 민간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마케팅, 고객관계관리

(CRM) 등에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그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

IT 선진국들은 앞 다투어 공공부문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빅 데이터와 관련한 세계

적인 관심과 트렌드의 변화 추이를 보면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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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end of Big data

※ Source: [19].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009년 대통령 취임 후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정부를 개방한다”는

Open Government Initiative 전략을 표명하였고, 2012년 3월 빅 데이터 이니셔티브(Big Data

Initiative)를 발표하고 유전자 연구 및 의료, 교육, 지구과학 및 국방분야 등에서 우선적으로 참

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정보 공유사이트인 Data.gov(http://www.data.gov)를 개설하여, 이

를 통해 225개 기관의 88,137개의 data set을 분류 기준(조직, 지역, 주제, 인기도, tag 등)에 따

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기업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는 공공정보의 개방과 접근을 개선하여 데이터 기반의 가치창출을 위해 데이터 전략위원

회(Data Strategy Board)를 설립하고 내각사무처를 비롯한 각 부처의 ‘오픈 데이터 전략’에 대

한 의견제시 및 수정ㆍ검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공유를 위해 opening up

Government(http://data.gov.uk) 사이트를 개설하여 환경, 정부지출, 지도, 사회, 건강, 정부 등

의 주제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차기 ICT 전략인 액티브 재팬(Active

JapanICT)) 전략의 5대 중점영역에 ‘빅 데이터 이용과 활용에 의한 사회ㆍ경제 성장’을 포함시

켰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인식 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정보공개 사이트인 Open government

portal(http://openlabs.go.jp) 사이트를 개설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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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ig Data Masterplan and Programs

분야 빅 데이터 대상과제

사회안전

범죄발생 장소ㆍ시간 예측을 통한 범죄발생 최소화(우선추진)

예측기반의 자연재해 조기 감지 대응(우선추진)

음란물 유통차단을 통한 건강한 인터넷문화 조성

국민복지

민원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의 환류 시스템 마련

복지 수요ㆍ공급 매칭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현황 분석ㆍ예측으로 고용정책 수립 지원

국가경제
과세 데이터 분석으로 탈세방지 및 국가 재정 확충 지원

다양한 경제관련 데이터 분석 기반의 경제정책 수립 지원

국가 인프라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우선추진)

실시간 네트워크시스템 재난 관리ㆍ대응체계 마련

산업지원

자영업자 창업 실패 예방 지원

제조공정 실시간 장애 예측을 통한 생산효율 고도화

수급 전망에 기반한 농수산물 생산 관리

과학기술

국가 기후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유전자ㆍ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위성영상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통한 재난 대응

※ Source: [20].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의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행정부 산하의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서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 사이트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2)는 스마트 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 플랜을 발

표하였다. 6개 분야에서 대상과제 16개를 제시하였고 우선적으로 3개 과제를 추진하고 17년도

까지 단계적 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2012)는 빅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7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미래창조과학부(2013)는 빅 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시범

사업을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4).

Ⅲ. 국내ㆍ외 공공부문의 빅 데이터 활용 사례

1. 빅 데이터의 재난관리분야 활용사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2012)에서 발표한 빅 데이터 마스터 플랜 16개 대상과제 중 “예측기반

4) - 방송통신위원회 빅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7대 정책방안: ① 신규 서비스 발굴ㆍ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추

진, ② 빅 데이터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 ③ 전문 인력 양성, ④ 빅 데이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정

보 공유 체계 마련, ⑤ 빅 데이터 산업실태 조사, 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⑦ 빅 데이터 산업 진흥

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미래창조과학부 빅 데이터 활용 스마트 서비스 6대 시범사업: ① 심야버스 노선 정책 지원, ② 국민건강 주

의 예보 서비스, ③ 의약품 안전성 조기경보 서비스, ④ 심실부정맥 예측 등 보건의료 서비스, ⑤ 소상공인 창

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점포이력분석 서비스, ⑥ 모바일을 통한 지능형 뉴스검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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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연재해 조기 감지 대응”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

같은 재난관리 선진국들도 재난관리 분야에 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미국지질조사소

미국국립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방대한

기상정보를 기상서비스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50년 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위성, 선박, 항공기, 부표, 기타 센서 등으로부터 매일 35억 건 이상

30 페타바이트의 신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기온과 상대습도의 조합으로 계산되는 열지수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기준으로 3단계 여름철

폭염특보와 고온건강경보시스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눈보라, 스톰 및 돌풍, 돌발홍수 주의보,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및 높은 기온이 겹치는 날에 산이나 들에서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

은 레드 플래그 경고를 비롯한 총 24개의 기상 관련 경고지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렇

게 형성되는 대용량의 정보를 미국국립해양대기청은 모델링화하여 미국 국방부, 나사(NASA)

등의 정부 기관을 포함한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 예측을 위해 기상정보와 분석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소(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는 1900년 이래로 발생한 각종 지진

을 유형별, 크기별로 조사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정도까지 분석하여,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발전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난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각종 재

난 피해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지난 100년 동안 발생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변수별로 분석하여

미래의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로 발전시키고, 재난재해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봄으로써 미래재난

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19].

2) 일본 기상청의 지진 정보 모니터링 및 경보시스템

일본 기상청(JMA: Japan Meteorological Agency)이 운영하는 국가지진네트워크와 국가방재

과학연구소(NIED: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Earth Science and Disaster Prevention)에

서 구축한 지진네트워크를 통해 지진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그 분석 정보를 중앙정부 및 지방정

부, 주요 매체 등에 통보한다. 내각관방, 내각부, 방위부, 일본 해안경비대, 경시청 및 소방청,

방송국 등 유관기관에 지진정보가 전송되며, 국민들에게는 재난방송 및 문자 등으로 전파를 통

보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기상청의 600여개의 진도 계측기, 180개 관측소, 80여개의 해수면 관

측소와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3,300여개의 관측소 그리고 해안 경비대의 30개 관측소의 다양한

센서 정보를 취합ㆍ분석하여 알려주고 있다[21]. 지진이 발생하면 P파, S파, 표면파 등 전파 속

도나 진동 특성이 각기 다른 파동과 섞여 발생하며, 이중 가장 속도가 빠른 P파를 감지하여

<Fig 3>과 같이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위험시설물의 가동을 미리 중단시켜 2차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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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arthquake Information Monitoring and Warning System

※ Source: [22].

3) 우리나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스마트 재난상황실(Smart Big Board: SBB)

자연재해 및 사회적ㆍ인적 재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안전상황실은 관련 정보를 통합 표출하지 못하고, 정보 간 연계분석 미흡으로 인해 재난예측

및 모니터링에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2013년 5월 기상정보, CCTV, 현

장센서 뿐만 아니라 트워터 등의 SNS 정보를 분석한 Big data, 스마트폰, 무인헬기 등의 하드

웨어와 ICT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현장영상, 위성영상, 시뮬레이션 등을 통합한 ‘스마트 재난상

황실(SBB)를 개발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다. 스마트 재난상황실은 <Fig 4>와 같이 다양한 기관

및 정보를 취합ㆍ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재난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스마트 재난상황실은 첫째, 강우, 바람 등에 대한 단순 수치로써의 정보가 아니라 재난관리

및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 가능한 위험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상황인

식이 가능하다. 둘째, 실시간 기상정보에 침수예상도, 급경사지 위험지도, 조석 위험정보를 함께

표출함으로써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향후 상황추이 예측 및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마지막으

로 일방향적인 기존의 재난관리방법이 아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사용자 맞춤형 재난관리 체

계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23].

<Fig 4> The Functions of Smart Big Board

※ Sourc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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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빅 데이터의 공공부문 활용사례

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지능형 운영센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는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 도시 내 30여 개

기관의 정보와 프로세스를 단일체제로 통합해 자연재해, 교통, 전력공급 등을 24시간 감시하는

지능형운영센터를 도입하였다. 지능형운영센터는 도시 관리 및 고해상도 날씨, 날씨 예측시스

템과 첨단 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폭우를 48시간 전에 예측 가능하며, 30여 개에 이르는 시 정부

산하부서와 기관이 공유한 다양한 정보는 통합 연동되어 갑작스런 홍수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뿐 아니라 대규모 행사, 교통관제까지 통합제어 할 수 있다. 지능형 운영센터는 비상사태나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실시간으로 취합ㆍ분석한 정보를 기반으로 도시 운영자들이 각종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도시의 두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의 대응시간이 30% 개선

되었으며, 사망자 수도 10%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19].

2) 싱가포르의 RAHS(Risk Assessment Horizontal Scanning)

싱가포르의 국가안보조정사무국(NSCS: National Security Coordination Secretariat)은 데이

터 기반으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평가와 주변 환경변화를 탐지하여 새로운 기회

를 발굴하는 RAHS 프로그램을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RAHS는 데이터수집 및 분석을 위

한 연구프레임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연구 및 예측을 통한 전략수립과정을 제시하여

싱가포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이슈와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2007년 새로운

미래연구 방법론 및 기술을 개발하고 탐구하기 위해 데이터분석 실험센터(REC, RAHS

Experimentation Centre)를 창설하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기법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다. 미국

합동군사령부(Joint Force Command)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공동으로 해상 상황 인

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해상 테러, 해안침투 등 안전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처

리와 시각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류 독감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류독감이 싱가포르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한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위협 수준을 평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25].

Ⅳ. 빅 데이터를 활용한 재난관리 전략

1. 정부 3.0 기반의 빅 데이터 공유 환경 마련

박근혜 정부는 개방ㆍ공유 및 협업ㆍ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중

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3.0 패러다임을 표방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경

제부흥의 기반 마련을 위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초석을 이룰 미래창조과학부를 신

설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선진 각국에서 추진하는 불확실성의 고위험 사회를 대비하는 데

이터 기반의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 전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민간ㆍ공공부문간 개방과 공유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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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통해 협력문화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관간 이종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 공공기관간 용이한 데이

터 연계 및 공유 그리고 참여의 극대화가 가능한 공동 플랫폼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스마트 빅보드(SBB)는 이러한 정부 3.0 패러다임을 반영한 재난관리

사례로 민간기업인 SK 플래닛, 언론사의 각종 재난속보, 국토교통부, 국립해양조사원, 경찰청,

기상청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하나의 통합된 재난관리시스템으

로 구현하여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한다. 또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시의 사례에서처럼 자연재해, 교통, 전력공급, 치안, 교통정보, 각종 행사정보 등

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여 도시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통해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공공

데이터는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이후 공유자원포털을 통해 원문 데이

터 7만 여건을 개방하여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중 기상정보, 공간정보

등 민간수요가 높은 일부 공공정보는 개별법에 제공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그

러나 현재 공개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가치있는 원시 데이터와는 거리가 멀고, 실제로

검색을 통한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이다. 이에 실제 데이터로써 활용 가능한 표준화된 데이터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26].

앞으로 재난관련 빅 데이터의 공유 환경 마련과 이종 데이터 간의 원활한 통합과 활용을 위한

공동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참여의 극대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유도를 통해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과거 데이터의 현재화

과거 한반도의 자연재해기록과 기상정보를 디지털 DB화하여 향후의 재난관리대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기상관측은 1904년 일본에 의해

부산, 목포, 인천 등 국내 주요지점 5곳에 관측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목포관측소가 가

장 처음 기상관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적 기상관측보다 더 유구한 역사와 가치를

지닌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조선시대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여 농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

다. 농업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반산업이었으며,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왕이 직접 기우제를

지낼 정도로 농업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에는 이

러한 조선시대의 기상정보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어 과거 재난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있어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정보자료가 담겨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담겨 있는

기상자료는 기상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기 보다는 농사철에 필요한 강수에 관한 사항, 많은 재

산과 인명 피해를 가져온 홍수,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준 우박과 서리 등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향후 기상과 재난을 대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7].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의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취급한 문서와 사건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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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 일기로 17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288년간 매일의 기상 정보를 담고 있어서 과거 기

상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기상정보와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기

록이라고 볼 수 있다[28]. 승정원일기에는 현재의 기상기호의 분류체계와 거의 유사한 쾌청(晴),

흐림(陰), 구름(雲), 안개(霧), 서리(霜), 비(雨), 우박(雨雹), 눈(雪), 번개(雷電), 雷雨 등으로 날

시가 표현되어 있으며 강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상정보가 이상기상 현상이

있던 날에 제한되어 있는 것과 달리 승정원일기에서는 매일의 기상상태를 알 수 있어서 이러한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면 서울의 역사시대의 기후변화를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의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기후변화 추이 등 기후변화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29][30].

과거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자연재난의 기록과 각종 기상기후정보를 현재의 기상정보로 변환

하여 디지털 DB화하고, 실시간으로 관측되는 각종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 재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3.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참여형 재난관리체계의 구축

기상이변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의 발

생 빈도와 피해지역의 범위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어 정부의 대응과 복구능력만으로는 한

계가 있으며, 민간부문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5) SNS를 통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

여도 높아지고 있으며, 재난의 발생시 SNS는 다양한 재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전

달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일어난 규모 9.0의 강진과 쓰나미 재난 상황에서

스마트폰, 태블릿PC, 그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은 재난 정보의 확산 및 상황보고 등

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통신망이 끊기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가 비상연락망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이티 대지진 당시에도 ‘우샤히디(Ushahidi)6)’ 등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시민 참여와 스마트기기ㆍ소셜미디어 이용이 재난 관리에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31].

재난재해 시 모바일이나 SNS를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수동적 이용과 체계적 활용의 두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수동적 이용은 재난재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메시지를 수신하

며, 여론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체계적 활용은 비

상관리의 툴로써 모바일과 SNS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비상통신 수행, 경보 발령, 피

5)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67.6%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2007년 0.7%에서 2008년 0.9%, 2009년

2.0%였지만 2010년 14.0%를 기록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32].

6) 우샤히디(Ushahidi)는 스와힐리어로 ‘증언’ 또는 ‘증거’라는 의미의 단어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

양한 이벤트를 실시간으로 지역적, 위치적 정보로 변화시켜 지도상에 표출해주는 오픈 플랫폼이다. 2010년 아

이티 재해 응급지도로 인명피해, 건물 파손, 범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출시켜 재난구호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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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정보와 피해자 정보 확인, 그리고 재난현장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SNS를 활용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정보의 정확성이다. 정보를 확산

시키는 사람들의 수가 광범위함에 따라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 있으며, 일부 개인

및 조직들이 의도적으로 대응노력을 혼란시키고,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

공할 수 있다. 둘째, 기술적 한계이다. 스마트폰이나 태플릿PC의 배터리는 사용정도에 따라 12

시간 가량 유지되며 정전 등으로 인한 전원공급의 부족 등은 한계로 나타날 수 있다. 셋째, 행정

비용의 발생이다. SNS를 도입하고 유지하며, 데이터를 검증하는 등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33].

2011년 7월 26일 밤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이 큰 비 피해를 당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정부의 대응이 미비하였으나, 오히려 네티즌을 중

심으로 다음 아고라에 폭우지도7)를 <Fig 5>와 같이 만들어서 침수지역을 표시하는 등 실시간

으로 정보를 올려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Fig 5> Daum Agora Heavy Rain Map

4. 개인정보보호의 대책

2012년 10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안전행정부 공

공정보정책과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하여 공공데이터 포털(http://www.data.go.kr)을

개설하고 613개 기관 5,805개의 데이터 set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 셋의 다운로드 실적은 법률

시행 이전 월평균 118건에서 1,465건으로 12배가량 늘었고 표준인터페이스인 오픈 API신청건

수도 월평균 574건에서 2,066건으로 3.5배 정도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14년 1월 8일). 이렇게

공공 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노력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심과 대책도 함께 마련되

7) 다음아고라 폭우지도(https://maps.google.com/maps/ms?msa=0&msid=203912538476863310029.0004a9030673b505782a9#bm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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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빅 데이터 시대에 들어서면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Ernst & Young(2012)은 통신사업자들이

꼽은 10대 위험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제시하였다[34].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

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포괄적 인격권으로서 자기

정보통제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제3자에 의해 개인의 모습

이 자의적으로 형성될 위험으로부터 정보주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포괄적 인격권으

로서 정보자기결정권(정보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무역기반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글로벌 관점의 법제의 구축과 스마트 빅 데이터 환경의 전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

과와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입장은 국민

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있지만 적정 수준의 규제를 통하여 ‘안전한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강력한 처벌규정과 함께 광범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보호’ 중심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적정한 조화, 특히 안전한 활용을 촉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35].

이창범(2013)은 빅 데이터 환경에서의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설명하였다. 첫째, 개인 추적차단기능(Do-not-track)의 설치 의무화이다. 정보주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스스

로 단절 내지 차단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 정보의 결합, 조합, 통합, 연동

등의 제한이다. 데이터의 무분별한 통합ㆍ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을 완화하고 법 해석상

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데이터의 결합, 조합, 통합, 연동 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적으

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설계ㆍ설정 단계에서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이다. 정보주

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상품이나 서비스의 계획 단계에서부

터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설계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도

동의를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잊혀질 권리

등의 도입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무분별

한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

정보 영향평가제의 개선ㆍ확대를 제시하였다. 영향평가의 대상을 공공부문에 한정하지 말고 공

공과 민간부문 전체로 확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의 특성, 범위, 목적 등으로 인해 처리과

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가 위협받을 특별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일반으로 확대하어야 한

다[36].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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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되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

을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빅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재난 및 공공분야로의 활용전략과 그 사례를 살펴보았다.

빅 데이터 논의의 대두는 정보통신기술의 폭발적인 성장과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그 개념도 초기의 정보의 양과 규모의

개념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하고 활용하는 기술까지 변화되었다. 빅 데이터는 이용자

들의 공통화된 행동패턴을 읽어내고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로 진화하여 의사결정의 과학화에 많

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재난 분야에서의 빅 데이터 활용은 이러한 맥락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과거의 재난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의 예측과 그 피해에 대한 시나

리오를 개발하여 미래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

북 등 실시간으로 발생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정보를 취합하여 재난 발생현황을 파악하

고, 주요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2차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국가적 차원에서 빅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활성화 전략

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1년부터 빅 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 모두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어 주요 재난관리기관간

협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통합화가 요

구된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3.0 기반의 빅 데이터 공유 환경 마련이다.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민간ㆍ공공부문간 개방과 공유의 확산을 통해 협력문화를 구축하고 다양한 기관

간 이종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

다. 둘째, 과거 역사 데이터의 현재화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과 승정원일기 등을 디지털 DB화하여, 과거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자연재난의 기록과 각종 기

상기후정보를 현재의 기상정보로 현재화하고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관측되는 각종 정보를 종

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SNS를 통한 참여형

재난관리체계의 구축이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과 복구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부문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SNS를 통한 다양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는 재난 발생시의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이다. 정보통신기

술이 발달하고 데이터의 저장과 전송 등의 기술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공공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데이터의

집중화 현상은 빅 브라더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높아져가는 빅 데이터를 재난관리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대

안과 고려사항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 빅 데이터의 적극적

인 활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이루어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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